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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집단이자 사

회발전의 기반이 되는 보편적인 제도로 기능해 왔으며, 

개인의 사적인 영역인 동시에 사회의 공적인 영역이기

도 하다.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사회적⋅경제

적 문제는 인구학적 문제와도 맞물리면서 가족은 국가

적 기조와 정책의 중요한 집단으로 다루어져 왔다. 특

별히 한국의 가족 제도와 정책은 6⋅25 전쟁 이후 근

대화된 사회 건설을 위해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된 가족주의를 통해 사회규범 및 구체적인 정책, 

관행 등의 형태로 한국인의 가족 및 결혼관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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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20세에서 50세 사이의 남녀의 생애 이야기

를 수집하여 그들이 결정한 자발성의 속성을 밝히고, 결혼인식을 재구성하였다. 재구성 결과, 자발적으

로 비혼을 선택했다고 주장하는 연구참여자들의 결정은 권리(자유)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기반으로 하

는 자율성(autonomy)에서 기인한 자발적 선택이 아닌, 타인과 외부환경의 영향에서 비롯된 결정임을 

발견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생애발달 과정에서 부모와의 상호인정 경험과 의사소통 경험의 부재

가 애착의 문제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혼자 지내는 것을 선호함에

따라 그들의 결혼인식이 한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세 사례에서 “둘이 함께”가 아닌 “나 홀로 편한 삶”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또한 한국 사회의 인구⋅사회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결혼 및 출산 정책들이 단

순히 경제적 지원책에 그치고 있음을 비판하며,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각 개인이 사회와 어떻게 상호작용

하며 생애발달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생애사 연구방법을 활용하였고, 개인의 환경인 한국 사회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문제를 사회⋅철학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주요어 자발성, 비혼, 결혼인식, 재구성 연구, 인구⋅사회학적 위기

Abstract  In this study, the life histories of two men and two women aged 20 to 50 years

who voluntarily decided not to marry were collected to reconstruct their ideas about 

marriage. As a result, the decision of the participants who claimed to have voluntarily de-

cided not to marry was not an autonomous one, but a decision that resulted from the influ-

ence of others or the external environment. In addition, the lack of mutual recognition and

communication experiences with parents during their life histories caused attachment 

problems. Thus, they preferred to remain alone in order not to be hurt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ir conceptions of marriage appeared to be “a life that is comfortable for

me alone” instead of “two together”. Therefore, this study criticizes South Korea's marriage

and birth policies in response to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risis as purely eco-

nomic support measures, and uses the method of biographical research to understand 

how each individual in society interacts with society and develops throughout the life 

course. The study also analyzes the demographic and social problems currently facing 

South Korean society from a sociological and philosophical perspective.

Keywords voluntary, non-marriage, marriage perception, reconstructive research, 

demographic and soci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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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장경섭, 진미정, 성미애, 이재림, 2015).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결혼은 전통적으로 가족을 이루는 관습

적⋅제도적 근간으로 여겨지며 성인기의 의무이자 필

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로 받아들여졌다(문소

정, 1994: 이삼식, 2006에서 재인용). 그러나 점차 결혼

이 공동체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가 아닌 개인

의 삶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생애사건 중 하

나라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결혼하지 않기로 선택하

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1), 현재 일상에서도 통용

되고 있는 ‘비혼’이라는 용어가 그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비혼(非婚)은 ‘아직’ 결혼하지 않음을 

뜻하는 미혼(未婚)이라는 단어와 구별되어 ‘결혼하지 

않음’을 선택한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와 자율성을 강

조하기 위해 2000년대 여성주의 진영에서 만들어 낸 

용어이다(박수민, 2017).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비혼’이라는 용어는 미혼이라는 단어를 대체할 만큼 

대중화되는 추세이다. 이는 비혼이라는 단어가 함축하

는 의미에 대한 대중의 동의가 공고해져 가고 있음과 

동시에 비혼에 대한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논의가 필요

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비혼(결혼하지 않음)은 

저출산과 인구절벽의 문제, 그로 인한 사회의 규범적⋅

경제적 위기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으며, 국가의 정책적 대응들 또한 재정적 지원을 통

해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여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와 

기능을 회복시키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2). 이러한 

시각은 여전히 결혼을 성인기의 생애과정의 한 단계로 

전제(권장)하고 있으며, 결혼하지 않은 상태의 삶을 임

의적이고 임시적인, 성인기의 과업을 완수하지 못한 결

핍의 상태로 위치시킨다. 결국 이것은 결혼하지 않은 

삶에 대한 규범적 위계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성인으

1) 통계청(2023)에 따르면 한국의 혼인 건수는 2012년부터 11년째 

연속 감속세를 보이며, 2022년 한국의 혼인 건수는 19만 2천 건

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

했다.

2) 정부의 임신⋅출산 혜택으로는 만 0세와 만 1세를 양육하는 가구

를 대상으로 한 부모급여와 바우처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

체별로도 출산 및 결혼장려금을 점차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행

정안전부 누리집, 2023).

로서의 ‘자립기’가 갖는 가능성과 의미를 탐색할 기회

를 가로막는다(Rosenfeld, 2014). 따라서 비혼을 선택하

고 유지하는 동력은 결혼이나 가부장제에 대한 반대라

는 이분법적인 시각보다는 각 개인이 그들의 생애과정 

속에서 체득해 온 문화적 가치체계와 행위 양식의 연

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비혼은 행위 주체

인 인간의 의지와 자율성3)에 근거한 선택적 행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강제에 처한 존

재(Oevermann, 1995: 이효선, 2005에서 재인용)이자 

스스로 선택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이

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

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결혼⋅출산장려

정책들은 결혼과 출산을 개인의 책임과 의무가 근간이 

되는 자율성과 관련된 문제로 다루고 있지 않다. 그 예

로 인간이 가족을 형성하는 다양한 형태가 있음에도 

한국에서는 법적인 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지원책에 크게 치중되어 있으며, 

이것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재정적 지원만으로 사람들의 결혼과 출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사고가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단순한 대응책만으로는 더 이상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유도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

하게 됐으며, 청년들이 비혼과 비출산을 선택하는 현상

을 이해하기 위한 담론의 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의 결혼 회피와 저출산의 

문제는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이 불충분한 것과 결혼을 해도 한 

자녀만을 출산하려는 태도와도 관련이 있으나, 본 연구

는 개인이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문제를 인간의 본

성인 자율성의 속성과 저출산의 대안이 경제⋅물질적 

지원에 치우쳐 있는 정책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있다.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비혼자의 증가와 그로 인한 저

출산에 관한 논의는 사회구조적인 차원뿐 아니라 그 

3) 본 연구에서 자발성(voluntary)은 이성의 기반 위에서 스스로 옳다

고 여기는 규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자율성(김우영, 이

병승, 2014)의 맥락에서 개인의 자율적 판단이 행위로 드러나는 것

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됐다.



한국 자발적 비혼자들의 생애발달사에 의한 결혼인식의 재구성 3

한국인간발달학회

행위의 주체자인 인간에 대한 고찰이 반드시 함께 이

루어져야 한다. 비혼자들이 그들의 생애과정을 지나며 

만들어오고 추구해 온 가치관, 행위전략과 근대화 이후 

교육과 노동시장을 통해 결혼이라는 제도권 밖에서도 

삶의 자원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해진 사회적 변화의 

결합은 분명 새로운 형태의 가족, 결혼과 비혼에 대한 

또 다른 정의의 방식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

별히 결혼이라는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는 개인과 여전

히 제도적 규범을 요구하는 사회가 어떻게 경합하며 

공존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개별적

이고 특수한 삶의 경험과 그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사회의 양 측면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비혼과 비혼자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동향을 살펴보

면, 1990년대 초반에는 독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독신자들의 생활실태와 만족도 파악을 위해 이뤄졌으

며(박충선, 2002; 옥귀주, 1999; 이소영, 황선진, 2003), 

2000년도 후반부터 비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비혼

자의 실태와 비혼을 하게 된 요인에 대한 영향을 탐색

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뤄졌다. 강은영, 진미정과 옥

선화(2010)는 비혼 여성의 비혼 자발성 관련 요인을 결

혼 및 가족 가치관을 중심으로 탐색하였으며, 호정화

(2014)의 20, 30대 비혼 및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결혼 

가치관이 혼인 및 거주형태에 따른 차이점을 살펴본 

연구를 비롯하여 김소정(2022), 정연자와 박정윤(2022) 

등이 비혼 여성 혹은 남성을 대상으로 비혼 결정, 결혼 

및 가족 가치관을 경제적 상태, 직업, 교육수준으로 살

펴보고, 그에 대한 사회구조 변화의 전망과 정책적 접

근을 제시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비혼자들의 인식

을 살펴보려는 목적으로 그들의 나레이션을 통해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 또한 차츰 증가하기 시작하였

다. 비혼 1인 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에 대해 심

층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한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비혼 여성들의 가족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노

미화, 이인수, 2011), 비혼 여성의 학력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20, 30대 비혼 여성의 결혼 전망과 의미를 살

펴본 연구(이재경, 김보화, 2015), 비혼 여성의 생활세

계 분석을 통한 새로운 가족형태를 탐색한 연구(이성

은, 2015), 비혼 남녀의 결혼과 가족 전반에 대한 인식유

형 연구(전희정, 서동희, 전혜원, 2021), 비혼 여성 또는 

남성의 결혼 및 가족 담론을 살펴본 연구(성미애, 2013, 

2022)가 이루어졌다. 이렇듯 비혼과 관련된 선행연구들

이 많이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으나, 연구의 

대상을 여성 혹은 남성으로만 한정시키거나 연구자에 

의해 구성된 획일적 기준에 의한 사실을 발견하는 것

에 그치고 있으며, 비혼과 관련된 자발성 관련 요인을 

전 생애 경험을 통해 살펴보지 않고 가족과 학력, 물리

적 조건 등 특정 시점과 범위 내에서만 다루고 있기에 

그들의 자발성의 속성보다는 행위의 결과인 현상으로

만 설명하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문제 제기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비혼자들에게 결혼이 개인의 생애발달

사4)의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로 인식되는지 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비혼과 맞물려 논의되는 사회 문제들이 

향후 서로 건강하게 경합하며 공존하기 위해서는 무엇

이 필요한지 사회⋅철학자들의 관점으로 논의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F. Schütze의 즉흥 이야기

식 인터뷰(Impromptu Narrative Interview)를 조사 도

구로 활용하여 비혼자들이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스스

로 전개하도록 했으며, 이를 이야기식 인터뷰 분석방법

으로 분석하여 그들의 결혼인식을 재구성하였다. 개인

의 생애사는 사회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개인, 즉 화자

에 의해 구성됨으로써 자발적 비혼자들을 주체적 관점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비혼을 선택하는 개인의 

행위 결정을 수량적 측면과 고정된 진술(이론)로만 설

명하는 한계를 벗어나 개인의 특수성으로부터 개인과 

사회가 지닌 구조(규칙)에 대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

로 규명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유용성을 갖는다. 이러

한 생애사 연구방법은 자발적 비혼자들이 어린 시절 

부모와의 상호인정 경험과 의사소통의 경험을 중심으

로 한 미시적 접근부터 개인이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적응하는 사회적 역량을 이해할 수 있는 거시적 접근

4) 본 연구에서 생애발달사란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며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도 그들의 생애발달 측면과 관련해 연구자

가 중요하게 판단하여 초점화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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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아우를 수 있다. 이들의 결혼인식을 재구성한 연구 

결과는 현 시점에서 자발적 비혼자들이 비혼과 비출산

을 결정하는 삶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들과 상호작용하

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저출산 및 인구감소라는 한국

사회의 인구⋅사회학적 위기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담

론의 장을 형성하는 기초를 마련할 것이다.

2. 한국에서의 결혼인식 변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에서 결혼은 전통적으로 가족을 형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식으로 여겨졌으며,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따

라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이 변해왔다. 한국의 전

통적인 결혼풍습인 데릴사위 제도와 민며느리 제도는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으며, 조선 

시대부터는 결혼이 부부가 되는 사람들의 개인적 행복

보다 가문 및 가계를 계승하기 위한 의미가 강했고(정

윤경, 김경희, 배진아, 김찬아, 1997), 이 결혼제도는 여

성에 대한 통제와 남성 권력의 재생산을 담당함으로써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핵심축으로 기능해왔다(장필화, 

1997). 이 시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결혼은 개인이 

특별한 결함이 없는 한 적령기가 되면 모든 남자와 여

자가 치르는 통과의례로 인식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징병과 징용, 정신대 징발 등을 피하고 청년들을 보호

하기 위해 결혼 연령을 낮춘 조혼이 성행했으며(한국

민속대백과사전, 2017), 1920 ~ 1930년대에는 엘리트 

지식인이었던 소수의 ‘신여성’들이 자유연애와 결혼, 

소가족 등 기존 사회의 도덕적 잣대와 부딪혀 새로운 

근대적 담론을 만들기도 했다(정지영, 2006). 일제로부

터의 독립에서 6⋅25전쟁이 끝난 시기에는 해방 후 나

라를 어떻게 바로 세우고 외세로부터 분단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단일한 민족국가를 건

설할 것인가가 주요 과제로 부각되어, 결혼의 목적은 

가정생활을 갖는 것을 비롯해 자손을 많이 낳아 국가

와 민족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이정희, 2005). 

1970년대부터 결혼은 성인이 되는 관문이자 관습, 자

녀출산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

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가 지배적이었다

(박민자, 2004).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1970 ~ 1980년대에는 가족의 형태가 대가족에서 핵가

족으로 변화했으며, 여성들의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경

제활동 참가도 활발해지면서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주

어진 가정 내 역할에서 벗어나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

게 되었다(이삼식 등, 2016). 이에 따라 2000년대부터 

결혼은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한다는 훨씬 더 개인중

심적인 가치를 띠게 되었으며, 그 속에는 개인의 성장

과 자아실현이라는 의미가 여성들을 중심으로 더욱 강

하게 요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박민자, 2004).

이러한 가족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도 한국 사회에

서 결혼은 자식의 의무이자 인간으로서 필수적으로 거

쳐야 하는 통과의례로 인식되어왔다(문소정, 1994: 이

삼식, 2006에서 재인용).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미혼율

의 증가와 만혼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결혼을 당위적인 

것으로 여기는 인식이 크게 낮아졌다(통계청, 2018). 

통계청에서 실시한 한국의 사회동향(2018)에 따르면 

결혼에 대한 태도가 처음으로 조사되었던 1998년에는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3.6%, ‘하

는 것이 좋다’가 39.9%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전체의 73.5%로 다수였으나, 20년이 지난 2018년 조사

에서는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비율이 11.1%로 대

폭 줄어들었고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유동적 

입장은 23.8%에서 46.6%로 늘어나 이제 결혼은 필수

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한국 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은 여성

들에게 전통적인 역할인 가사와 돌봄이 아닌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게 되어 

여성들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확보하게 됐으며, 이혼 및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증가, 재혼율의 증가 등 다

양한 삶의 형태의 출현과 가족 형태의 변화는 점점 더 

많은 가구와 개인을 기존의 가족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인간의 본래적 특성인 자율성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인간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스스

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의

미를 지닌 ‘자율성’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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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권위에 의한 것이 아닌 이성의 기반 위에서 스스

로 옳다고 여기며 검증한 규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김우영, 이병승, 2014). Kant는 자율성이 단순

히 자신의 욕망이나 환경에 내맡기는 우연적이고 무작

위적인 행위가 아니라, 인간이 자발적으로 동기 지워지

는 법칙 또는 규칙에 따른 행위야말로 인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한다고 보았다(이정환, 2016). 

즉 결혼에 대한 관습적이고 수동적인 인식에서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인식

의 변화는 결국 각 개인의 자율성의 확보와 깊은 관계

가 있다.

한편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용어를 통해

서도 한국 사회에서 비혼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

해왔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결

혼한 사람을 진정한 성인이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결

혼적령기를 지난 ‘노처녀’와 ‘노총각’은 진정한 성인이 

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해왔으며, 그 결과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압박이 있었다(이영숙, 박경란, 2003). 

‘독신’은 통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지칭하며, 결혼적

령기를 지났으나 결혼하지 않은 남녀를 통칭하여 일컫

는 표현이지만, 자발적이고 자기의지가 강한 독신주의

자를 연상시키기에 많은 비혼 남녀들이 자신이 독신자

임을 거부하기도 했다(Kim, 2007: 왕석순, 전주람, 류

경희, 2015에서 재인용). 또한, 과거 일상적으로 사용하

는 ‘미혼’의 뜻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이라는 의미

로 결혼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

으로, ‘결혼은 당연히 해야 하며, 결혼 후 아이를 낳고 

핵가족을 이루는 것이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가족’이라

는 전통주의적 가족 형태를 강요하는 문화와 연관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이성은, 2015). 2000년대에 등장한 

‘골드미스(gold miss)’라는 용어는 ‘올드미스(old miss)’ 

취급을 받던 30대 여성들이 일에 대한 성취욕과 자아

실현 욕구로 인해 이들의 결혼시기가 늦춰지면서, 탄탄

한 직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자기계발에 투자하며, 독신

생활을 즐기는 30 ~ 40대 여성(손이정, 이언영, 이인성, 

2007)을 일컫는 것이었지만 이 용어는 여성의 경제적

인 독립만을 이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표상한다는 점에

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전은정, 2011; 김순남: 2016에

서 재인용). 2000년대부터 등장한 ‘비혼’은 아직 결혼

하지 않았다는 의미인 ‘미혼’과 구별하여 가치중립적

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며, 가족관계에 있

어 개인의 ‘선택’이 가능하며, 자율성을 강조하는 의미

가 있다(박수민, 2017).

오늘날 한국 사람들의 교육 기간이 길어지고 사회참

여가 활발해지면서 남녀 모두 비혼을 긍정적으로 고려

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부장제의 전통이 있는 한국 사

회에서 교육의 기회가 부재했던 여성들에게 교육은 지

식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기술

을 발달시키고, 타인과 구별되는 개인으로서의 존재의

식인 자아(self)의 발달을 가능하게 했다(이효선, 2006). 

이에 여성들은 결혼과 같은 중요한 삶의 결정에 대한 

주체적인 의사 표현과 그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의 하

나로써 비혼을 선택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이혼율

이 증가하는 현상 또한 이 같은 비혼 증가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비혼을 결

정하는 원인은 삶에 대한 적극적인 선택으로서 결혼보

다 직장과 일을 중시하거나 싱글라이프를 선호하는 데 

있으나, 일부 비혼자들은 결혼에 대한 뜻이 있어도 일

과 가정의 양립문제에 부딪히거나(이창순, 2012) 결혼

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하지 못하며, 안정된 

직장을 갖지 못하는 등의 경제적인 문제(김승권, 2014)

로 인해 비혼을 선택하기도 한다. 최근 이러한 경제적 

요인들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88만원 세

대, MZ세대의 청년층을 일컫는 ‘삼포세대’라는 신조어

가 생겨나기도 했다(한금윤, 2015). 이처럼 한국 사회

에서 다양한 이유로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

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 사회의 결혼 및 가족 가치관의 

변화를 드러내 보여주는 집단이자 점차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일환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성은, 2015).

3. 연구문제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비혼을 선택한 사람들의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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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그들의 생애사를 통해 재구성함으로써 자발적 비

혼자들이 비혼을 결정하는 삶의 구조와 이들과 상호작

용하는 사회를 이해하고, 저출산 위기에 관한 새로운 

발견과 담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발적으로 비혼을 선택한 사람들의 자

발성의 속성을 자율성에 의해 살펴볼 때 그 수

준과 질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개인의 생애발달 측면과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측면이 자발적 비혼자들의 결정과 관련

해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가?

연구문제 3.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유

인책이 결혼을 선택하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

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자발적 비혼자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20 ~ 50대의 비혼을 선택한 남성 2인과 여성 2인을 대

상으로 진행됐다. 자발적 비혼자들의 경우 공개적 모집

이 어려워 연구자의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눈덩이

식 표집방법(snow sampling)으로 4인의 비혼자를 소개

받았으며, 이들로부터 인터뷰와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를 받아 연구가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약 1시간 30분에

서 2시간가량 소요됐으며,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 특

성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2.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로부터 수집된 개인의 생애

가 담긴 자료는 녹음파일을 전사한 녹취록을 통해 기

록물로 보관된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보호 및 연구 

윤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였다. 먼저, 

연구참여자의 비밀 보장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되며 사례에 관한 

인명, 지명 및 개인적 정보는 모두 가명 및 약자로 표기

되고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음을 설

명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연구의 목적과 방법, 예견되는 이익과 내재하는 

위험성 등에 관해 충분히 안내하고 동의를 받았으며,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발적으로 인터뷰 및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렸다. 셋째, 추후 연구결과 

및 분석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했으며 넷째,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보상을 제공

하여 감사함을 표하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참여자와 공유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방법은 F. Schütze의 즉흥 이야기

식 인터뷰를 사용하였다. 생애사 연구가 개인의 생애사 

회고로부터 시작되어 하나의 과학적인 연구방법으로 

발전하기까지 독일의 언어사회학자 Schütze와 그의 제

자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이효선, 2010). 그

들은 구체적인 삶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밝혀내는 것이 사

회과학의 본질이라고 여기며, 생애사 연구를 이야기식 

인터뷰라는 조사도구를 통해 사화과학 분야에서 사례분

석의 평가도구로 개발하였다(Schütze, 1981, 1984, 1987, 

1994). Schütze와 그의 제자들은 상징적 상호주의 이론

가인 G. H. Mead의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인간이 어떻

사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동거여부

A 여 45세 대학원졸 사회복지사 동거(언니, 사촌동생)

B 남 38세 대졸 온라인광고대행사 운영 비동거

C 여 43세 대졸 사서 비동거

D 남 25세 대학교 재학 무직 동거(여자친구)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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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일상적인 실재성을 구조화하며 상호작용을 전개하

는가(Nittel, 1994)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실험과 논쟁

을 통해 생애사 분석방법을 질적 연구의 한 방법으로 

세상에 내놓았다(이효선, 2007). 특별히 Schütze의 이

야기식 인터뷰는 표준화된 일반 인터뷰와는 달리 연구

자의 간섭 없이 화자가 개인이 일상에서 직접 경험한 

생애 이야기를 자신의 언어와 속도(pace)로 즉흥적으

로 이야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자는 화자에게 

그의 삶에 대해 즉흥적으로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는데, 

즉흥 이야기(stegreiferzaehlen)란 이야기의 준비 또는 

표준화된 질문들을 통해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닌 즉석

에서 이야기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야기식 인터뷰에

서 연구대상자의 ‘즉흥’ 이야기를 요구하는 이유는 화

자가 자신의 생애에서 어떤 기억과 사건을 우선으로 

선택하는지와 이러한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을 이해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 비혼

자들에게 “저는 비혼자들의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

금까지 살아온 삶에 관해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라

는 개방형 질문을 하여,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기억나

는 생애사건 또는 시간 순서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후 질

문을 통해 추가 정보를 수집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F. Schütze의 이야기 분석방법(narra-

tive analysis)으로 4단계 절차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는 

1단계 형식적 본문 분석, 2단계 구조적 기술, 3단계 분

석적 추론, 4단계 재구성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학술지 지면의 한계로 1단계인 형식적 본문

분석(사례별 요약)과 4단계인 재구성 단계의 분석과정

을 제시하였으며, 2단계 구조적 기술과 3단계 분석적 

추론의 경우 기본 원칙만을 설명하였다.

1) 1단계: 형식적 본문 분석(사례별 요약)5)

1단계 형식적 본문 분석은 인터뷰 요약과 문단 나누

기 과정으로 나뉜다. 연구자는 인터뷰를 정독하여 연구

참여자가 구성한 생애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때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삶을 이해

하기 위해 생애 전체를 요약하고, 인터뷰 내용의 의미

를 고려하여 이야기의 의미 단위, 이야기 스타일, 시점

의 변화 등에 따라 세세하게 구분하여 나누는 작업이 

이뤄진다. 인터뷰 요약 시 연구자는 화자의 생애를 시

간별 또는 사건별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때 주의할 점

은 화자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인터뷰 내용

이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연구자가 이해한 용어로 작

성해야 한다.

(1) A사례 요약

A는 1977년 재실(齋室)을 짓는 목수인 아버지와 무

속인 집안 출신으로 한약방을 운영했던 어머니 사이에

서 4남매 중 차녀로 출생했으며, 위로 언니와 아래로 

여동생, 남동생이 있다. A는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와 

다른 형제자매들과 떨어져 공사현장을 전전하던 아버

지와 함께 사찰과 마을에서 생활했으며, 이로 인해 초

등학교를 6차례 전학했다. A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서 

친가 친척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부당하게 가로챘던 일

이 발생했고, A가족은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아버지의 죽음과 친척과의 갈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

았던 A는 학창시절 동안 자해 행동을 했으며, 친구들

에게 자해한 상처를 보여주며 관심과 위로를 받았다. 

A에 의하면 중학교 시절 우등생이었던 그녀는 과학고

등학교 입학을 준비했으나, 집안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

하여 실업계고등학교에 진학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A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유일하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어머니가 신병(神病)으로 일하지 못하게 되

5) F. Schütze의 이야기식 인터뷰 분석방법의 첫 번째 단계인 형식적 

본문 분석에는 인터뷰 요약과 문단 나누기의 두 가지 과정이 포

함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인해 사례별 요약만을 제

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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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녀는 고교 졸업과 동시에 전자회사 총무팀에 취

업했으나, 직장 내 학력 제한으로 승진이 되지 않아 전

문대학 상담심리학과에 진학했다. 이후로도 심리적 불

안을 느낀 A는 20대 초반부터 우울증약을 복용하며 몇 

차례 자살을 시도했으나, 20대 후반에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으로 인해 이를 그만두었다. 우연히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된 A는 사회복지사가 장애

인을 돌보는 모습에 감명받아 사이버대학교에서 사회

복지학을 공부했으며, 사회복지기관에서 다년간 봉사

활동을 한 후 사회복지사로 직업을 전향했다. 이후 A

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했고,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했

으며 추후 청소년들을 돌보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과 

박사과정 진학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현재 A는 자

신의 집에서 친언니와 사촌 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

으며, 어머니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고 형제자매들이 어

려운 상황에 있을 때 경제적인 도움을 주면서 가장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A는 어머니가 결혼하라는 압박

을 주는 것과 주변 사람들이 결혼에 관해 질문하는 것

이 힘들었지만, 가족들을 돌보면서 자기만족과 행복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며 자발적 비혼을 결심하게 되었

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2) B사례 요약

B는 1985년 전기 기술직으로 일했던 아버지와 전업

주부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3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이 있다. B는 가부장적이고 엄격했

던 아버지에게 장남이라는 이유로 동생과 다른 차별적

인 대우를 받았다. 그 예로 B의 아버지는 B와 동생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을 때면 B만 데려가 공부

를 시켰고, 동생을 포함한 가족들이 거실에서 TV를 시

청할 때에도 B혼자 방에 들어가 공부할 것을 강요했다. 

학창시절 B는 아버지에게 그가 받는 성적에 따라 학급 

활동부터 방과 후 활동, 취미생활 등을 통제받았고, 친

구들과의 관계에서는 아버지와 같이 강한 주장을 하는 

친구들의 의견에 동조하여 지내거나 자신의 마음에 맞

는 친구들과 어울렸다. B는 평소 공부하는 것을 싫어했

으나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시

기에는 단기간에 공부에 집중해 좋은 성적을 받았다. 

대학교 졸업 후 마케팅 회사에 취업한 B는 반복되는 

직장생활에 권태감을 느꼈으며, 모처럼의 휴가 기간에 

광고주에게 업무 관련 연락을 받았던 일을 계기로 퇴

사를 결심하여 30대 초반에 스스로 마케팅 관련 광고 

대행 회사를 창업했다. 점차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사

람에 대한 호불호가 명확해진 B는 일과 삶이 일체화되

는 것을 이상적인 삶이라 생각하며, 업무 시간 외에도 

마케팅 관련 강의와 토론회에 참석하고 대인관계에서

는 자신에게 업무적⋅정서적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 어

울리고 있다. B는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으나 결혼은 만

료 기간이 없다고 하며, 장기간 함께 지내야 하는 관계

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며 특별히 결혼을 친밀한 관계

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부부가 서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동맹’과 같

은 것이라 비유하면서 부부가 자금을 모아 건물을 마

련하는 것과 같은 공동의 목표를 가져야만 결혼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B는 또한 결혼

생활에서 남성이 홀로 가족의 생활자금을 책임져야 하

는 전통적인 가장 역할에 불만이 있으며, 유난히 배우

자와 자녀에게서 파생되는 경제적 문제를 본인이 책임

져야 하는 것에 민감한 모습을 보인다. 최근 들어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B는 주변 사람들이 결혼하여 

신혼생활을 즐겁게 보내는 모습을 다소 부러워하며 추

후 자신이 결혼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만, 부부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태기,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이 결혼을 선택할 

때의 단점이라 생각하며 비혼의 삶을 살고 있다.

(3) C사례 요약

1979년 부모님 슬하에서 2녀 중 장녀로 출생한 C는 

아버지에 대해 자기 안위만을 위하며 두 집 살림을 했

던 사람으로, 어머니에 대해 생활력이 강하지만 자녀에

게 무심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C가 어릴 때부터 

그녀의 부모님은 관계가 좋지 않았으며, 그녀는 이러한 

부모님의 관심을 얻기 위해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동

을 했던 것을 회상하고 있다. C는 어린 시절 낯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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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받고 사건 현장을 극적으로 

탈출했으나 피해자 보호가 미약했던 경찰 수사 과정에

서 수치심을 느끼고 상처를 받았다. C가 13세가 되던 

해 부모님이 이혼하여 C와 동생은 친할머니와 함께 생

활했으며 그녀는 ‘엄마가 자신을 떠났다’는 불안감으

로 인해 몇 년 동안 어머니의 행적을 추적하여 어머니

로부터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C는 

학창시절 여러 친구와 어울리기보다 단짝 친구에게 집

착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단짝 친구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간다는 말에 친구와 함께 해

당 학교에 진학하였다. C는 학창시절 혼자 책을 읽고 

사색하거나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으며, 서른이 되기 전

에 죽는 것을 생각하는 등 정체성 혼란의 시기를 겪었

다. 고교 졸업 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던 C는 

실제 자신의 삶과 다른 삶을 연기하는 연극에 흥미를 

느껴 수년간 극단에서 배우와 스텝으로 활동했다. 하지

만 어린 시절부터 계속됐던 불안으로 인해 그녀는 잦

은 음주와 자살 기도를 했으며, 자신이 정해 놓은 삶의 

한계점인 서른이 되기 전인 29세에 정신과 상담을 받

았다. 그녀는 서른 무렵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으나, 

결혼이 아닌 전문대 진학을 선택해 애인과 결별하였다. 

생계 문제로 인해 연극 활동을 그만두고 도서 편집⋅

디자인 일을 했던 C는 사서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학점

은행제와 사이버대학을 통해 사회복지학과 상담학을 

공부했다. C는 30대 초반 홀로 대도시로 이사해 배관 

설계 일을 했으나 잦은 회식과 업무 조율 등 타인을 

상대하는 것이 힘들어, 급여는 적지만 비교적 사람들과

의 접촉이 적은 도서관 사서로 취업했다. 현재 C는 직

장, 결혼, 가족과 같이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누군가를 

책임지고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부

담감을 느끼며 대인관계에서 가벼운 만남과 거리를 두

는 관계를 원하고 있다. C는 결혼에 대해 자신에게 무

조건적인 이해와 수용, 애정을 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결혼을 고려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혼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4) D사례 요약

D는 육가공업 일을 하는 아버지와 껌 원료 공장에서 

근무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1998년 2남 중 차남으로 태

어났다. 어린 시절 맞벌이했던 부모님으로 인해 D는 

어머니의 이른 출근 시간에 맞춰 유치원에 갔으나, 어

머니가 D를 두고 출근함에 따라 혼자 교사를 기다리다 

출근한 교사와 함께 등원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이

처럼 D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세심한 돌봄을 받지 못

한 채 주로 형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D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호기심으로 아버지의 담배를 몰래 피우다 부

모님에게 걸려 혼난 일과, 친구가 물건을 훔치던 상황

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둑이라는 누명을 받았던 일을 회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부모님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

았던 것에 대한 서운함과 억울함을 갖고 있다. 중학교 

시절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D는 부모님의 권유로 학원

에 다니다 성적이 오르자, 부모님의 큰 기대를 받게 됨

에 따라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우울증에 걸

려 정신과 약을 한 달 동안 복용하였다. 당시 D는 주변 

친구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자

신의 상황을 알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정서적인 위로나 

격려를 받지 못했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기보

다는 혼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하였

다. 이후 부모님이 D의 학업에 대한 기대를 놓게 됨에 

따라 그는 뚜렷한 목표 없이 학창시절을 보냈다. D는 

부모님의 권유로 4년제 대학의 식품공학과에 입학했으

며, 2년 동안 공부에 흥미 없이 대학을 다니다 군대 복

학 후 실험실 활동에 흥미를 느끼면서 실험실 활동과 

학업에 열중하며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현재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D는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함

에 따라 특정한 이유를 만들어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

려 하고 있다.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D는 자신이 들

인 노력에 비해 여자친구가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 것

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과거 학창시절 연애 경험에서 

깊은 상처를 받은 이후 이성 관계가 깊어질수록 차이

가 드러나고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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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과 가벼운 만남을 선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현

재까지 D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의 이

성을 만나지 못했기에 비혼을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을 

온전히 수용해주는 이성을 만나게 되는 경우 결혼할 

가능성 또한 고려하고 있다.

2) 2단계: 구조적 기술

2단계 구조적 기술은 사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

기 위해 화자가 구술한 생애가 중심이 되어 생애발달

의 연관성 속에서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사건과 그 밖

의 사회화 과정(어린 시절, 학창 시절, 삶을 변화시켰던 

사건)을 구조적으로 기술하는 단계이다. 구조적 기술은 

시기별 혹은 사건별 이야기의 형식화를 의미하는 것으

로 생애과정에서 구조화될 수 있는 시기 혹은 사건에 

초점을 두고, 이에 대해 화자의 관점과 이야기하는 방

식, 태도 등이 설명될 수 있다. 이때 선행지식으로 인한 

연구자의 편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석적 추론을 미리 

하지 않고 이야기의 문맥 속에서 경험되고 기억되는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구조화한다. 구조적 기술 또한 인

터뷰 요약과 마찬가지로 인터뷰 내용이 훼손되지 않으

면서 연구자가 이해한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 요구되며, 

연구자의 해석이나 이론 및 외부 문헌이 포함되지 않

는다.

3) 3단계: 분석적 추론

3단계 분석적 추론은 구조적 기술을 바탕으로 해석

적 개념을 이끌어내는 단계를 말한다. 특정 생애 사건

들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은 여러 이론 및 외부 문헌과 

연관되어 생애사 전체가 추론되며, 생애사의 모양 혹은 

형태(gestalt)가 구성된다. 이 단계에서는 외부로부터 

이론상의 지식이 해석학으로 포함될 수 있다. 이때 주

의해야 할 점은 사례에 대한 해석을 진행할 때 연구자

는 기존의 이론을 검증하는 것이 아닌 사례를 탐색해 

가는 과정에서 해석에 사용되는 근거로서 이론을 활용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분석(해석)되는 본문 범

주를 결정해야 하며, 화자의 숨겨진 의미구조를 밝히려 

노력한다. 본문 분석이 수행된 후 연구자는 전체 생애

과정을 통해 추론된 재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에

서 제시된 경험들의 상호 연관성과 연구자의 추론과의 

관련을 설명한다. 이러한 점에서 분석적 추론단계는 연

구자의 과학적인 분석과 함께 창의성이 가장 요구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이효선, 2009).

4) 4단계: 재구성

4단계 재구성 단계에서는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진술

에 도달하게 되는 단계로, 각 사례들의 경험적 사실들

을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으로 끊임없이 고찰하

고 반성함으로써 숨겨진 구조를 발견하고 해석하는 작

업이 진행된다(이효선, 2009). 즉 사례의 경험적인 기

초 위에서 특징적 집단, 가능성의 집합에 대한 예비 개

관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주어 문제의 현상을 정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분석으로부터의 과정에서 구체적

이고 일반화된 진술들이 획득되고, 유형들이 구조화될 

수 있다(이효선, 2005). 재구성은 상호주관성을 가지고 

담론의 형태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아직 인식되지 않은 

것(noch nicht erkannt)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

석자가 미리 정해 놓은 이론이나 가설에 맞춰 사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그 현상의 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구조를 발견해 일반화하는 것으로, 이 

일반화는 내적인 법칙성이 있기에 해석이 가능하다. 연

구자는 그 감추어진 의미구조(die latente sinnstruktur)

를 드러내는 일에 집중해야 하고, ‘왜 그렇게 행위 했는

가’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어떤 규칙이 배후에서 작

용했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재구성된 사례의 제목은 

사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인터뷰 상의 문장을 

사용하거나 밝혀진 의미를 은유적(metaphor)으로 표현

한 문장이나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를 통해 그들의 결혼인식을 

재구성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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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및 해석

1. A사례 재구성

결혼은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신 포도6)

“나는 그냥 내 가족만 케어하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중략) 뭐 나중에 늙어서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살 수도 있겠지만(48-51)”

A의 특이한 언어습관은 자신의 생애를 구술하는 데 

있어 이미 결정된 과거의 사건이나 상황들을 현재 높

게 평가받거나 바람직한 사회적 기준(인습적 기준)에 

의해 이야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예

로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 아버지는 한옥건축설계사이

고 어머니는 한의사라는 전문직으로 이야기하나, 실제 

아버지는 재실을 짓는 목수였으며 어머니는 무속인 집

안 출신으로 약초를 다루며 한약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었다. 이와 유사하게 A는 학창시절을 이야기할 때에도 

연구자가 출신 고등학교의 질적 수준과 본인의 학업 

우수성 여부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음에도 굳이 자신이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하려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진학

하지 못한 이유를 과학고등학교의 입학요건에 의해 설

명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죽음과 경제의 문제를 들

며 이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실

제로는 실업계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과학고등학교를 

준비할 정도로 우수하고 역량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은 A의 심리를 보여준다. 또한 A는 자신의 가족과 

클라이언트를 돌보는 일에 대해 케어(care)라는 전문용

어를 사용하며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좋은 관계라는 돌

봄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딸’과 ‘좋은 사회복지사’로 보이고 싶은 소망에서 기인

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A가 이토록 타인

6) 신 포도는 ‘여우와 신포도’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이솝 우화에서 가

져왔으며, ‘무언가를 원하지만, 그것을 가질 수 없는 상태이기 때

문에 원하지 않는 척을 하는 것’을 뜻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

됐다.

의 평가와 인정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린 시절 3녀 1남 중 둘째 딸로 태어났던 A는 부모

님,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를 원했으나, 

신병이 있어 4자녀 모두 돌볼 여력이 없었던 어머니로 

인해 A는 어머니와 따로 떨어져 지냈으며,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했다. 인간이 자신과 가장 친밀한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인 애착(attachment)은 

양육자가 자녀의 요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에 따라 애착 인물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표상을 

형성하게 되고, 이와 함께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

정적 표상을 갖게 된다(Bowlby, 1969; Ainsworth, 1979: 

정선영, 김진영, 2008에서 재인용). 어린 시절 부모님이 

안전기지가 되지 못해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해 충분

히 탐색하지 못했던 A는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했으며, 어머니를 포함한 타인에게 의존하며 어

머니로부터 영향받은 사회⋅인습적 기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A가 원 가족

의 연합성으로부터 고유한 개인으로서 개별성을 확립

하는 자아 분화(Bowen, 1982)를 이루지 못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연합성과 개별성 간의 균형을 이

루지 못하고 융합 또는 미분화된 경우 타인과의 관계

에서 연합하고자 하는 욕구인 사랑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열망만을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해 자신의 삶을 스

스로 관리하기보다 타인과의 관계가 삶의 중심이 된다

(Kerr & BoWen, 1988: 아영아, 이명희, 2016에서 재인

용). A의 자아 발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원인에는 

어린 시절 A의 어머니가 가진 무속의 속성으로 인해 

가족들이 받았던 불명예와 학창시절 친척들이 아버지

의 유산을 부당하게 가로채 가족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무시의 경험 또한 함께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무시의 경험은 그녀에게 큰 상처로 남아 A가 사회 인

습의 기준에서 ‘좋은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타인에

의 인정 욕구는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조화를 지향하는 인습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며, 타

인의 인정을 추구하는 데 분주한 A가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파악하지 못함에 따라 정작 A 스스로 자기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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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즉 타인

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착각하는 그녀는 이를 충

족하기 위해 누구보다 부지런히 노력하지만, 이는 진정

한 자신의 욕망이 아니기에 손안의 모래처럼 빠져나가 

아무것도 남지 않음에 따라 자신의 삶에 대한 지속적

인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애 맥락에서 A의 비혼이라는 결정을 살펴

보면, 그녀는 자신이 비혼을 선택한 결정적인 계기로 

중학교 시절 아버지가 사망한 후 겪었던 친척과의 유

산상속 분쟁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중

학생이었던 A에게 친척들과의 갈등 경험은 사람에 대

한 불신감과 충격을 준 사건이었던 것은 틀림없으나, 

A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덧붙여 A는 인터뷰 상에서 직접적으로 

결혼을 고려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나중에 늙어서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살 수도 있겠지만(51)’

이라는 조건을 두고 있으며, 이것은 A가 마음이 맞는 

상대방이 있다면 결혼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

하고 있다. 이처럼 타인을 의식하며 그들의 인정을 추

구하는 삶의 구조를 가진 A에게 결혼은 ‘누구나 때가 

되면 거치는 통과의례’로 여겨지고 있으나, 어머니에게

는 ‘착한 딸’, 형제자매에게는 ‘착한 동생 혹은 언니(누

나)’, 직업인으로는 ‘좋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하며 

타인의 인정을 좇기 분주했던 A는 결혼을 자기의 고유

한 과업으로 만들지 못하고 유보함에 따라 사회에서 

규정짓는 결혼적령기를 넘기게 되었고, 이러한 A에게 

비혼이라는 결정은 타인 지향의 삶의 형태에서 파생된 

것이기에 온전한 자율성의 의미에서 나온 선택이라 볼 

수 없는 것이다. 즉 타인의 인정에 가치를 두는 삶의 

구조로 인해 A는 결혼이라는 과업을 자신의 것으로 만

들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혼은 그녀가 현재까지 

결혼하지 못한 구실로 작용하고 있기에 A에게 진정한 

결혼의 의미는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신 포도’임을 

이해할 수 있다.

2. B사례 재구성

결혼은 전략적 요충지

“저는 솔직히 결혼은 동맹을 맺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81-282)

B의 생애 이야기에서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상처

를 받았던 일과 그로 인한 공정(公正)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 B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장남이라

는 이유로 과도한 통제와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으며, 

어머니는 B를 보호하거나 대변하지 못하고 남편의 결

정에 따를 뿐이었다. B의 삶의 이야기에서는 어머니가 

거의 언급되지 않으며, 이것은 그에게 어머니의 존재감

이 매우 미약하다는 것과 어머니가 자녀를 보살피고 

지지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

음을 시사한다. 어머니는 아동의 정서적인 생활의 근원

으로서 어머니의 역할에 부재를 느끼는 자녀들은 가정

에서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성장하지 못하여 감정 표

현에 어려움을 느끼고, 역할 모델의 부재로 인한 역할

수행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권정순, 박인숙, 2002). 

아버지의 부당한 대우와 통제로 인한 억울함과 두려움

을 느꼈던 B는 어머니에게서도 이러한 감정을 수용 받

지 못함에 따라 타인을 신뢰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회피적 애착 성향을 형성하였다. 

회피적 애착 성향은 부모의 과도한 지배와 엄격성이 

원인이 되며, B와 같이 부모가 안전기지가 아닌 감시인

으로 기능했던 아동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는 일을 

하고 벌을 받으면서 욕구와 감정, 의사를 무시당하게 

됨에 따라 주체성을 침해받게 된다(Okada, 2015). 특별

히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지 

못했던 B는 상대방을 자신과 동등한 법적⋅도덕적 권

리의 담지자로 인정하는 형태인 자존감(selbstachtung)

과, 좋은 성적을 받을 때만 자신을 인정하던 부모님으

로 인해 타인과 사회에 공헌하는 경험을 하지 못해 연

대성과 관련된 자부심(selbstschätzung)을 발달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Honneth,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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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공정한 분배와 평등을 

중요시했던 B는 점차 성장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우선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 투철한 경제 관념을 갖고 자

신이 관심 있는 일에 몰두하며 성취를 지향하는 삶을 

살았으며, 대인관계에서도 정서적인 친밀감을 공유하

는 사람들보다 명확한 목적하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B의 목

표 및 성취 지향적인 삶의 방식은 부모에게 자연스러

운 애정이나 공감을 받을 수 없던 그가 전략을 세워 

목적을 달성하거나 손익을 고려하는 이성을 발휘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

며, 이는 그가 결혼을 동맹이라 생각하는 장면에서 여

실히 드러난다. 그가 결혼을 동맹이라고 생각하는 이면

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동맹(alliance)은 둘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가 상호 간의 이익이나 목적

을 위하여 동일 하게 행동하기로 맹세하여 맺은 약속

이나 조직체, 또는 그런 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한다. 

즉 동맹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맺는 약속이며,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폐기할 수 있는 피상적인 관계의 성격을 갖는다. 이에 

반해 결혼은 ‘나(I)’와 ‘너(You)’가 만나 ‘우리(We)’라

는 상호주관의 심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친밀감이 기반

이 된 상호 협력관계(문요한, 2018)로 이러한 부부간의 

관계는 이기적이거나 계산적 관계라기보다는 이타적

이고 배려적 혹은 희생적 관계이므로, 서로 간에 주고

받는 이익과 손해 여부를 따질 수 없는 것으로 본다(조

정문, 1995). 그러나 결혼을 동맹이라 생각하는 B는 이

를 부부의 공유영역으로 생각하지 않기에 친밀한 관계

에서도 손익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지 않

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 이것은 일에 대

해서만큼은 책임감과 뛰어난 능력을 지닌 B가 한국 사

회의 전통적인 관습이라 할 수 있는 가족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가장의 역할수행에 대해 상

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러한 부담감이 B에게 결혼을 갈등하는 요소로 작용하

여 결혼할 배우자가 그와 동등한 수준으로 서로의 이

익에 보탬이 되어 B의 가족부양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확실한 ‘동맹’을 추구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이다.

이러한 결혼인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B가 자신

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의 확보(take)가 전제될 때만 타인

에게 자신의 몫을 제공(give)하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자율성을 보이며,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이효선, 

Garz, 2012). 자신의 이익이 위주가 되는 공정과 평등

이라는 잘못된 신념을 고수하는 B의 태도는 결국 전통

이라는 명목하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통용되

지 못하는 양육방식을 고집하던 그의 아버지의 사고구

조와 유사한 것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이처럼 B의 경우

와 같이 자기중심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추

구하려는 태도는 인간이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

내고 다양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행위(action) 능력

의 상실로 이어져 다른 사람들과 공동의 문제에 대해 

함께 소통하는 공적 영역으로 삶의 영역이 확대되지 

못하고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인 사적 영역인 일

과 노동에 머물게 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Arendt, 

1958). 이러한 맥락에서 B는 자발적으로 비혼을 선택

하고 있지만, 이것은 회피형 애착 성향을 지닌 B가 결

혼하거나 가족을 형성할 경우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려 

하며 남편과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

에서 비롯되었기에 온전한 의미의 자율적 결정이라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B에게 결혼은 공

통의 목표를 가진 부부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맺는 

전략적 관계로 인식되고 있음에 따라 ‘전략적 요충지’

임을 발견하였다.

3. C사례 재구성

결혼은 어긋난 사랑의 종착역

“아 무한한 애정을 줄 사람이 아니면 

결혼하지 말아야지”(200)

C의 생애 이야기에서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불화에

서 비롯된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심과 부정의 특징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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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 C의 부모님은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사이가 좋

지 않았으며, 부모님이 이혼하고 각자 가정을 이루게 

됨에 따라 C는 은연중에 자신이 부모의 이혼을 늦추고 

그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 원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C는 자신을 돌봐주지 않았던 부모, 특별히 어머

니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물건을 훔치는 도벽 행동을 했

다. 아동기 도벽의 근원적인 원인은 부모의 무관심이나 

몰인정에서 비롯되며(최외선, 장영숙, 김지현, 1998), 

C의 도벽은 물건 자체에 관심이 있거나 필요해서가 아

닌, 부모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강한 반발심을 가졌던 

그녀가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통해 부모를 공격하면서 

쾌락을 느끼기 위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훔친 물건이 ‘부모의 사랑, 힘 혹은 권위에 대한 상징’

이 된다(Chapman, 1974: 최외선 등, 1998에서 재인용). 

이러한 C의 공격적⋅파괴적 욕구는 또한 그녀가 13세 

때 집을 나간 어머니를 며칠 동안 수소문해 찾아내는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어머니를 찾아낸 C의 행동

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나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소

망과 같은 삶의 본능(eros)에서 비롯됐다기보다, 새로

운 삶을 살아가려 했던 어머니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

러냄으로써 어머니의 삶을 파괴하고 무(無)로 돌리

려는 죽음의 본능(thanatos)에 가까운 것이다(Lindzey & 

Aronson, 1977: 이효선, Garz, 2012에서 재인용). 즉 자신

에게 무관심한 부모로 인해 갖게 된 파괴의 욕구는 C

의 삶에서 아동기 도벽 행위와 어머니를 향한 강한 집

착으로, 성인기에는 끊임없는 자기 의심과 자살 시도로 

나타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C는 유일한 애착 대상이었던 어머니마저도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에 깊은 고독감을 느꼈으며, 이와 같은 

부모-자녀 간의 누적된 관계 경험은 C의 부정적인 자

기 표상과 내면적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그녀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정체감

의 혼란을 겪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학창시절 인생

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던 C는 20대 초반 연극에 

흥미를 갖게 되어 극단의 배우와 스텝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동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던 C가 연

극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인가? 연극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역할을 연기함으로써 현실에서 충

족되지 못한 욕망을 채울 수 있고, 자신의 습관적 껍질

을 벗는 노력을 하기에 자아를 탐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이선형, 2020). 즉 C에게 연극은 배정된 역할을 

연기함으로써 타인이 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을 향한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려 했던 시도였으며, 그녀가 

20대에 열정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이 됐다. 이

후 그녀는 현실적인 생계 문제에 부딪혀 도서 편집⋅

디자인과 배관 설계 업무를 했으나 직장생활에서 협

의⋅조정하는 일과 잦은 회식에 부담감을 느꼈으며, 

사람들과 많은 접촉이 요구되지 않는 도서관 사서로 

직업을 전향했다. 이처럼 C가 자신의 성향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하는 모습에서 생존을 위한 그녀의 삶의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직업 탐색 과정과 다르게 

C는 이성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인 애정

과 이해, 헌신을 요구하는 관계를 맺어왔다. 이것은 불

안정 애착 중에서 불안형 애착과도 연관되며, 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몰두하며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것을 두

려워하는 특징을 지닌다(아영아, 이명희, 2016). 대인

관계에서 거부 받는 것이 두려워 상대방에게 무한한 

애정을 요구하는 C의 모습은 마치 인간이 아닌 신(神)

의 사랑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와 유사한 

비대칭적인 관계 양상으로는 C가 오직 주인만을 바라

보는 반려견에게 위안을 받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C는 평소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서는 불안과 부

담을 느끼지만, 자신을 거부하지 않고 반겨주는 반려견

과는 특별한 유대감을 가지며 유기견이었던 반려견을 

돌보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인간과 동물 간에는 감정적 교류를 나눌 수는 

있으나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할 수 없기에 인간이 

동물의 반응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서 일방적이고 한 방향 소통과 같은 성격을 띤다. 왜냐

하면, 인간의 의사소통은 수신자와 송신자가 기호와 상

징으로 이뤄진 언어를 통해 서로의 메시지를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이효선, 2008),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

는 한 방향 소통이 아닌 서로 간의 이해가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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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상호작용을 수반한 양방향 소통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Hazen & Black, 1989: 한아람, 송근호, 2022

에서 재인용). 따라서 C는 대인관계의 질과 성공 여부

를 결정하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자신이 일방적으

로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한 방향 소통방식

에 익숙하기에 다른 사람과 의견을 조정하는 일이나 

지속적이고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겪

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가정을 이루는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상호 평등과 관심이라는 조건 아래 상대방과 의사소통

을 통해 협력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지만(Adler, 1978), 

C는 자신이 거부당하거나 상처 입지 않기 위해 상대방

에게 무한한 애정과 일방적인 헌신을 요구함으로써 두 

사람의 협력이 필요한 결혼을 실행하기 어려운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 따라 C에게 결혼은 도달할 수 없는 ‘어

긋난 사랑의 종착역’임을 이해할 수 있다.

4. D사례 재구성

결혼은 “둘이 함께”가 아닌 “나 홀로 편한 삶”

“지금 혼자 있어도 행복한데 굳이 

도박해가면서 더 행복을 찾을 수 있나, 

찾을 필요가 있나.” (418-419)

D는 자신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며, 삶의 이야기를 연

속적으로 자신의 생애 경험과 연결 짓지 않고 드문드

문 기억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D의 모습에서 그가 삶의 많은 부분을 습관, 고정관념, 

편견 등에 기대어 별생각 없이 처리하며, 깊게 생각하

는 것을 싫어하는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 성향

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이 인지적으로 많은 

자원을 소비하면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최소한의 합

리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다(강준만, 2015). 이처럼 무

언가를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

으려는 D의 특징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D는 어린 시절 맞벌이를 하던 부모님에게 세심한 관

심과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주로 형과 함께 지냈으며, 

부모님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아 친구의 물건을 훔친 

도둑으로 몰렸던 기억은 현재까지 D에게 해소되지 못

한 억울함과 상처로 남아 있다. 이에 D는 성인 이후의 

대인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

인과의 관계를 피하는 회피형 애착 성향을 형성했다. 

D와 같이 회피형 애착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어린 시

절부터 부모가 안전기지로 기능하지 못해 안심하고 세

상을 탐색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과 

타인에 대한 탐색 활동을 피하게 되며, 이들의 사회적

응 전략은 지속적인 책임이 요구되는 친밀한 관계를 

피함으로써 정서적인 속박이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

워지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Okada, 2015). 따라서 D의 

경우 지속적인 책임이 필요한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되도록 사고하지 않으려 함으로써 책임 있는 행위를 

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인간의 반성적 능력

(reflective funtioning)과도 연관되는데, 부모와의 초기 

애착 관계에서 상처받은 D가 자기 마음 상태를 관찰하

고 이해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타인의 마음 상태를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성찰적 기능인 정신화 능력

(Fonagy, 2002: 나선영, 안명희, 2011에서 재인용)을 발

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독일의 철학자 Arendt는 인간의 조건(1959)에서 인

간에게 사유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은 ‘공론의 장에서 

정치적 행위능력이 상실된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를 사유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Arendt(1963: 조나영, 2016에서 재인용)는 또

한 아이히만의 진술을 통해서 ‘말하는 것에 대한 무능

력함(inability to speak)’은 ‘생각하는 것에 대한 무능력

함(inability to think)’이라 이야기하며, 사유능력의 부

재는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공감하지 못하는 무능

력함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했다. 그 예로 D는 비혼을 

생각 중이지만 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와 동거하고 

있으며, 그는 여자친구에 대한 많은 불만을 지니고 있

으나 이러한 불만을 표현하지도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

려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여자친구에게 피해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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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생활의 편의를 위

해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자유는 누리고 있지만, 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그러

나 사유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마땅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 해야 하는 의무로서 

D가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이러한 사유능력을 활용

하지 않는다면, 이는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사회적 관

심(social interest)이 아닌 자신에 대한 집착(self interest)

으로만 남아 D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있다. 특별히 의사소통에서는 송신자와 수신

자 간 메시지 전달 과정을 통해 그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이효선, 2008), 

사유하는 능력이 미약한 D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

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과정에 매우 소극적이며, 결국 

이러한 사유능력의 미약함은 공적 영역에서 서로의 차

이를 좁혀가며 공론을 만드는 ‘행위(action)’로 이어지

지 않게 된다. 공동체와 연결된 개인은 이러한 행위

(action)를 통해 자의(willkür) 안에서 끝나는 공허한 자

유가 아닌 공적인 행위의 자발성(spontanaität)을 가질 

수 있지만(Arendt, 1993: 박혁, 2009에서 재인용), 공동

체를 상정하지 않고 타인과 소통하지 않으려 하는 D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되지만 고립된 

영역인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D의 비혼 결정은 부모의 방임과 무

관심으로 인해 회피형 애착을 성향을 형성한 그가 타

인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사유하지 않으려 하며, 책

임과 의무과 필요한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는 것에서 

비롯되었기에,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과 깊은 관련을 

지니는 자율성에서 기인한 자발적 결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D에게 결혼은 ‘둘이 함께’가 아닌 ‘나 

홀로 편한 삶’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20

세에서 50세 사이의 남녀 4인(남성 2명, 여성 2명)의 

생애 이야기를 수집하여 그들의 결혼인식을 재구성하

였다.

먼저, 무속인 집안 출신의 어머니가 가진 낙인에 영

향받았던 A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는 

삶의 구조를 가져 결혼 시기를 놓치게 됨에 따라 비혼

이 현재까지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는 

구실로 작용하고 있기에 A에게 결혼은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신 포도’이며, 두 번째, 불공정한 양육 태도를 

지닌 아버지와 자녀에게 무관심한 어머니에 의해 친밀

한 관계를 회피하며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려는 전략적

인 대인관계를 지향하는 B에게 결혼은 공통의 목표를 

가진 부부가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세우는 전

략으로 인식됨에 따라 ‘전략적 요충지’이고, 세 번째, 

어린 시절 부모님의 불화로 인해 불안정한 애착을 형

성한 C는 상대방에게 절대적이고 무한한 애정과 헌신

을 요구하며 결혼(협력)하기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음

에 따라 C에게 결혼은 ‘어긋난 사랑의 종착역’이며, 마

지막으로 어린 시절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은 부모님

의 영향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거부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D는 상대방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전제

되는 친밀한 관계 형성을 회피함에 따라 D에게 결혼은 

‘둘이 함께’가 아닌 ‘나 홀로 편한 삶’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이 비혼을 결정하게 된 원인이 되는 생

애 경험으로는 4사례 모두 공통적으로 아동기에 부모

의 양육 태도로 인한 애착의 문제가 존재했고 부모와

의 상호인정 경험이 부재했으며, 이러한 손상된 애착과 

인정 경험의 결핍은 청년기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발

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인관계

에서 거부 받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 타인의 인정

을 받기 위한 피상적인 관계를 추구하다 결혼 시기를 

놓치거나(사례 A),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기 

위해 결혼을 선택하지 않음에 따라(사례 B, C, D) 이들

의 비혼 결정이 자율적 의미가 포함된 자발성이 아닌 

타인과 사회의 기준에 의한 인습적 결정(사례 A, C), 

인습의 단계에 미치지 못하여 개인적⋅도구적 목적을 

지향하는 결정(사례 D)과 인습과 전 인습 사이의 과도

기적 단계의 결정(사례 B)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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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인간관계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책임

과 의무를 도외시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자신의 기호와 

성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자유)라고 

인식하고 있어 대인관계를 최소화하여 혼자 지내는 것

을 선호하는 삶의 양식(lifestyle)을 갖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혼이 ‘혼자 지내는 것이 

편한’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형태 중의 하나로 나타나

고 있으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사회

구성원의 의무와 책임의식의 미약함에서 파생된 것으

로, 청년들이 사회에서 고립되는 삶의 형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연

구 결과는 개인의 자율성 확보가 타인과 연대하고 협

력할 수 있는 성숙한 인간이 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론 중심의 연역적 연구가 아닌 사례가 

중심이 되어 해석하며 이론화를 시도하는 귀추적(ab-

ductive) 연구로서 연구참여자들의 결혼인식에 대한 사

실과 의미를 발견한 후, 이들의 자발성이 자율성의 요

건이 되는 공동체의식과 책임의식으로 연결되지 못하

고 청년들이 홀로 고립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원

인과 결과를 탐색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

와 관련하여 개인의 생애발달 측면과 이들이 상호작용

하는 한국 사회에 관한 두 측면으로 논의를 진행하였

다. 개인의 생애발달 측면에서는 자율성 증진과 관련하

여 유아기부터 아동기, 청소년기의 생애발달 과업인 주

도성과 자아정체성의 발달을 위한 방안을 다뤘으며, 청

년들이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스스로 고립을 선택

하는 현상은 결코 한국 사회의 역사적 흐름이나 특징

과 무관하지 않기에 한국 사회의 구조와 체계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사회철학자들의 이론에 의

한 논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결혼인식을 재구성한 결과, 한국 청

년들이 자신과 공동의 삶을 이룰 파트너와의 협력이 

필수인 결혼을 포기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타인의 가치

기준에 자기를 맞추거나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홀로 

고립되는 삶의 형태를 보이는 것에는 이들의 자율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이들의 자율

성이 발휘되지 못한 원인은 어린 시절 부모-자녀 관계

에서 손상된 애착으로 인해 자기 신뢰를 형성하지 못

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부 받거나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임을 볼 수 있었다. 따라

서 청년들의 자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애

발달 측면에서 긍정적 자기의식을 확보할 수 있는 노

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Honneth(1992)는 인간이 타인

으로부터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대한 배려 내지 사랑, 

자신의 도덕적⋅법적 존엄성에 대한 존경, 그리고 자

신의 고유한 사회적 업적에 대한 존중을 인정받을 때 

비로소 스스로를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러한 긍정적인 자기의식은 부모를 포함한 타인과의 상

호인정(gegenseitig anerkennung) 경험이 점차 범위를 

넓혀 확대되면서 이뤄지는 것으로, 가족의 사랑이라는 

인정을 경험하면서 형성되는 ‘자신감’, 시민사회에서 

권리부여라는 사회적 인정을 경험하면서 형성되는 ‘자

존감’, 국가 공동체에서 사회적 가치부여(연대)를 경험

하면서 형성되는 ‘자부심(자긍심)’의 세 가지 점진적인 

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상호인정은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타인과 사회의 존재가 전제된 인정이라

는 점에서 청년들이 자기에 대한 관심에 머무르지 않

고, 타인과의 차이를 인정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가 가

능한 공동체의식(Gemeinschaftsgefuhl)(Adler, 1973: 이

효선, Garz, 2012에서 재인용)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의 자기 긍정을 통한 자율성의 확보를 위

해서는 일시적이고 단기의 경험이 아니라 부모와 타인, 

사회로 범위를 넓히면서 상호인정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모와 학교, 지역사회 차원의 상호인정을 통한 

자율성 증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갖게 된 모든 예비 부모들에게 아동

의 생애발달 수준과 과업을 고려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 제공되어야 하며, 부모들에게 부모-자녀 간의 신뢰

를 구축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상호인정 경험

이 자녀를 독립적이고도 사회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는 열쇠가 됨을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중⋅고

등학교에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보편적으로 참여하면

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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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로 독일 Köln(쾰른)의 Albertus-Magnus 인문계

고등학교(gymnasium)에서는 주 3회 학생들 스스로 자

신에게 필요한 필수과목을 선택하여 보충수업(forder-

kurse)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지역의 Hildegard- 

von-Bingen 인문계고등학교에서는 상급생과 하급생이 

협력하여 학업 활동과 예술 및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학

생들 간 자율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하고 학업에 대한 

성취를 높일 수 있는 ‘함께 가자(komm mit)’라는 프로

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가르

침을 받기만 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닌 자신의 배움과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하는 주체로 참여하면서 

그들의 자신감 및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별히 양육자인 부모와 교육기관인 학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학교가 지지자가 되어주지 못하는 

청년들의 경우 이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고립되지 

않고 긍정적 자기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의 장(場)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청년들은 역사상 어떤 

청년세대보다 사회적 영향력을 잃어버린 세대이며, 아

동기부터 자기주도성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경쟁에 내몰린 세대이기도 하다(이충한, 2019). 

이에 청년기의 발달과업을 고려하여 진로 진입기와 적

응기에 스스로 일을 포기하는 청년들(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과 인간관계를 포기하

고 은둔생활로 이어지는 고립 청년들을 사회와 연결하

는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들은 취업 중심의 지원 정책에 포함되기 어려운 회

색지대와 같은 위치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가 쉽지 않으나, 성인 진입기 관점에

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여러 층위-가족, 친구, 학교나 

직장, 지역사회-에서 소속감이 박탈된 상태(Zavaleta et 

al., 2014; 2017: 조미형, 고아라, 2022에서 재인용)라는 

점에서 한국 청년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능동적으로 참

여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활성화돼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한 커뮤니티의 

예로 서울시립 청소년 미래진로센터(하자센터)의 경

우, 입시 위주 교육이 아닌 배움의 생태계를 마련하여 

‘스스로 미래에 참여하는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대안적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으며, 센터에는 작업장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인정받은 사회적 기업, 다수의 청년 문화작업자 집단이 

상주하고 있고 청년들에게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

출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지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센터를 참고하여 지역사회 청년

들을 위한 커뮤니티는 현재 그들이 마주하는 취업과 심

리⋅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포함하여 

타인 및 사회와 연결되는 체험을 통해 긍정적 자아의

식을 가질 수 있는 장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자율성의 구성요건

인 책임과 의무를 기반으로 한 결혼인식을 갖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들의 행위에 영향을 준 사회

적 측면으로 하버마스와 장경섭의 논의에 의해 한국 

사회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사회는 1960년대 말부

터 70년대에 이르기까지 경제개발을 목표로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루며 빠르게 변화했으며, 이 급격한 변화 

속에서 물질적 가치와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하게 되어 개인의 출세를 위해 치

열하게 경쟁하는 사회가 됐다. 한국 사회가 이토록 극

심한 경쟁 사회가 된 원인에는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

게 소위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요구하고, 사회와 

대중매체는 성공에 대한 이슈를 주로 다루며 경쟁을 

부추김에 따라 자녀들은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태도

를 내재화했으며,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과 같이 상호이해에 기초한 의사소통 능력과 협력

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유독 학력과 직업, 결혼과 출산, 노후 등 생애 과업에 

대한 의무의식이 삶을 즐길 수 있는 권리의식보다 강

해 생애 과업을 수행하면서 늘 걱정과 불안감에 시달

리고 있으며, 이에 한국은 개인의 성취도는 높으나 생

활 만족도와 행복지수가 낮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인 

국가에 속한다(김윤태, 2010; 안혜정, 안정민, 서예지, 

정태연, 2017; 이연경, 이승종, 2017). 물론 인간에게 

일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좋은 직업과 직장을 얻기 위

해 인간을 서열화하여 구분하다 보니,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며 공동으로 책임을 지려는 연대감이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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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을 쌓아나가지 못하는 것

이다.

이러한 현상을 독일의 철학자 Habermas(1995)의 사

회행위이론으로 살펴보면, 그는 모든 사회는 화폐와 권

력(경제와 정치)에 의해 조정되고 통합되는 체계(sys-

tem)와 언어적 이해과정을 통해 행위가 조정되고 규범

적으로 통합되는 생활세계(lebenswelt)로 이뤄져 있다

고 주장한다. 그래서 인간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와 생활세계의 기능이 모두 필요하지만, 정치와 경

제영역인 체계가 반드시 생활세계의 한 부분으로만 작

용해야 연대성이 보장된 이상적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고 강조하고 있다. 즉 Habermas(1995)는 한국 사회와 

같이 현대화 과정이 지나치게 단축되어 빠르게 진행되

었던 사회에서는 생활세계의 점진적인 발달보다는 경

제적⋅물질적 가치 추구가 삶의 모든 목표로 설정되어 

물질만능주의의 사회가 되는 ‘생활세계의 식민지화 현

상’을 낳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Habermas의 안

목은 삶의 세계(생활세계)의 영역인 결혼과 출산의 문

제가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만으로 조정⋅통제될 수 있

다고 믿는 한국 사회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는 곧 현

대사회의 병폐에서 파생된 현상의 일환으로 볼 수 있

다. 한국사회의 현대화 과정이 유럽과 같이 오랫동안 

시행과 착오를 거치며 이룩한 것이 아닌, 3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이루어졌기에 내실보다 형태

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현대화가 빚은 부작용이

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사회학자 장경섭 교수는 가족 구성과 관련된 결

혼, 출산, 양육 등의 ‘사회 재생산(social reproduction)

의 역량감소’를 가족자유주의(familialliberalism)의 관

점에 의해 한국 사회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였

다. 그는 한국 사회의 현대화 과정이 자신들의 혁신의

지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닌, 타의에 의해 전통사회가 

빠르게 해체되고 급격한 경제성장이 이뤄지면서 가족 

개념의 다양성과 특수성이 보장되지 못한 채 곧바로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쳐 국가의 보편적인 제도

적 틀로서 결혼, 출산, 양육 등 일련의 사회 재생산 기

능이 강조되었기에(장경섭, 1994, 2018), 집합적이고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한국 사회의 분위기에서 개인의 

결정권이 온전히 발휘될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장경섭 

등, 2015). 게다가 신자유주의의 영향과 범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급격한 생존환경의 변화와 핵가족화와 같

은 가족 형태의 변화는 기존 가족주의의 사회질서를 

흔들었고(Chang, 1997) 젊은 세대의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를 발생하게 하며, 급기야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

(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Chang, 2010) 

현상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철학자들

의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과 출산, 양육

과 같은 사회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물적⋅환경적 

조건이 위협받는 현 상황에서 젊은 세대의 결혼 회피 

등은 개인의 실질적⋅상황적 합리성을 반영한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적 구성물(situational construct)이기에, 

향후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 된 가

족에 대한 위험부담을 점차 정부와 지역사회 차원으로 

분산시켜야 하며, 동시에 개인의 자율성에 근거한 연대

감과 책임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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